
 

Lee Kwang-Ho I PRESS RELEASE 

 
2025년 8월 29일 (금) – 2025년 10월 26일 (일) 

조현화랑_달맞이,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65번길 171 
화 – 일 10: 30 – 18: 30 

 

조현화랑은 2025년 8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광호 개인전 〈시선의 흔적 Traces of Gaze〉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20여 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초상화 8점과 2023년부터 이어온 <Blow-Up> 프로젝트 76점을 

포함해 총 90여 점을 공개하며, 이광호의 30년 작업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적 화두인 '시선'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광호는 2006년 창동스튜디오 레지던시에서 발표한 <Inter-View> 프로젝트 이후 처음으로 초상화 작업에 

복귀한다. 이번 초상화 시리즈는 핀홀 렌즈라는 원시적 광학 장치를 통해 포착된 흐릿하고 불완전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낮은 해상도와 미세한 흐림, 깊은 심도를 특징으로 하는 핀홀 렌즈는 긴 노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 느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대상의 미세한 변화가 한 장의 이미지에 담기게 된다. 완벽한 재현을 

거부하며 더듬거리며 이어 나간 듯한 붓질들이 쌓인 화면은 미학자 김남시가 '촉지적 풍경'이라 명명한 바와 

같이 시각과 촉각이 교차하는 지점을 통해 캔버스를 촉지성의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2017년 뉴질랜드 여행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되기 시작한 <Blow-up> 프로젝트 또한 이광호의 작업 

방법론인 촉각적 회화 기법을 반영한다. 작가는 수천 장의 습지 사진을 참고하여, 촉촉하게 적신 캔버스 위에 

붓질을 하고, 판화용 니들로 밝은 부분의 라인을 긁어내며, 고무붓으로 흰색 이끼 부분을 표현하는 등 이미지의 

경계를 해체하면서도 밀도감을 높인다. 특히 뿌리기 기법은 유화물감을 캔버스에 뿌려 붓과 표면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이미지가 쾌활하고 시원해지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총 76점의 <Blow-Up> 연작이 19열 4줄로 배열되어 18미터 벽면을 가득 메우며 하나의 거대한 

파노라마 이미지를 형성한다. 화가가 한 장면을 캔버스 안으로 분절해 제시하는 선택과, 이를 다시 이어보는 

관람자의 시선이 교차하는 다층적 구조 속에서, 관람자는 다시금 외부의 창과 내부의 전시장을 함께 조망하는, 

자연과 회화의 빛 사이에 놓인 초상화와 마주한다. 외부의 시선을 망각한 듯한 모습을 담아낸 초상화들은 자아와 

대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공간으로 초대한다. 바다를 향해 열린 조현화랑_달맞이의 대형 유리창과 18미터 

벽면이라는 물리적 조건은 작가로 하여금 공간을 하나의 거대한 시각 장치로 인식하게 했다. 실제 시선과 매개된 

시선이 교차하는 이 공간에서 이광호는 회화가 시선을 통해 완성되는 예술임을 보여준다.  

 

1967년생 이광호는 전통적 회화 기법과 현대적 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모더니즘 이후 양분된 서사와 비서사 

회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해왔다. 1996년 첫 개인전 '시선'에서 시작된 그의 화두는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보지 못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애정표현의 한계를 다뤘고, 2001-2003년 '가족' 시리즈, 2005년 

<Inter-View>시리즈를 거쳐 2006년부터 시작된 선인장 시리즈까지 일관되게 '내 안의 욕망'이라는 주제를 

탐구해왔다. 나이와 함께 변화하는 신체 감각, 특히 눈의 감각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작가는 "애무하듯 

그린다"고 표현했던 자신의 붓질이 시각과 촉각의 전이를 통해 감각을 증폭시키는 과정임을 깨닫는다. 

이광호에게 이미지는 손으로 회화의 표면을 문지르는 촉각적 노동의 과정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시선의 

흔적(traces)이다. 

 

 



 

 

 

 

 

 

작가소개 
 

 

 

 

이광호 (b.1967)  https://www.johyungallery.com/artists/51-lee-kwang-ho/biography/ 

 

이광호는 회화의 전통적 매체성과 현대적 감각을 넘나들며 감각, 지각, 서사의 경계를 꾸준히 탐구해 왔다. 

서울대학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에서 수학하며 고전 회화 연구와 동시대적 실험을 병행했으며, 영화와 사진의 

언어를 흡수한 감각적인 화면을 통해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했다. 2006년에는 현대 회화의 진보적 

경향과 매체 간의 실험을 지지하는 카스텔론(Castellón) 국제회화 공모전(스페인)에서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같은 해 서울 창동레지던시에서 발표한 《Inter-View》 프로젝트는 인터뷰, 촬영, 회화를 결합한 작업으로, 

개인의 기억과 사회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며 회화 매체의 지평을 넓혔다. 이후 그는 선인장, 곶자왈, 

사막, 야경, 습지 등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감각의 흐름과 지각의 층위를 탐색하며 회화적 공간을 실험해왔다. 

특히 《Blow-Up》(2023~) 프로젝트에서는 뉴질랜드 습지를 분할된 캔버스로 구성하여 시선의 흐름과 

장소성의 파편을 재조합하고, 촉지적 감각과 공간에 대한 사유를 회화로 전개하고있다. 그는 조현갤러리 

부산, 국제갤러리 서울, 창동 스튜디오 갤러리 서울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가나아트센터 서울, 사치 갤러리 런던에서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난징 데지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의 표기된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화질 이미지 연결] 

 

 

 

 

 

https://www.johyungallery.com/artists/51-lee-kwang-ho/biography/
https://www.dropbox.com/scl/fo/9pio3jxq8qw1biho2t90r/ABxG4VPrKcGQPKZks6zCVfg?rlkey=by8vyjylsa6bbjjdtnrj8fd6s&st=sv5u141a&dl=0


 

 

  

Lee Kwang-Ho Artist Profile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Untitled 9662, 2025 

Oil on Canvas 

162.2 x 130.3 cm 

 

 

 



 

 

 

 

 

 

 

 

 

 

 

 

 

 

 

 

 

 

 

 

 

 

 

 

 

 

 

 

 

 

 

 

 

 

 

 

Untitled 9494, 2024 

Oil on Canvas 

162.2 x 97 cm 

 

 

 



 

 

 

 

 

 

 

 

 

 

 

 

 

 

 

 

 

 

 

 

 

 

 

 

 

 

 

 

 

 

 

 

 

 

 

 

Untitled 4652-79, 2025 

Oil on Canvas 

225 x 198 cm 

 

 

 



 

 
 
 
 
 
 
 
 

 
 

 

 

Installation view of ‘Trace of Gaze’ 
 

 
 
 
 
 
 

 
 

 
 
 



 

 
 
 
 
 
 
 
 

 
 

 

 

Installation view of ‘Trace of Gaze’ 

 

 
 
 
 
 
 
 

 
 

 
 



 

 
 
 
 
 
 
 
 
 

 
 

 

 

Installation view of ‘Trace of Gaze’ 

 

 
 
 
 
 
 
 

 
 

 
 



 

 
 
 
 
 
 
 
 
 

 
 

 

 

Installation view of ‘Trace of Gaze’ 
 

 
 
 
 
 
 

 
 

 
 
 



 

 
 
 
 
 
 
 
 

 
 

 

 

Installation view of ‘Trace of Gaze’ 

 

 
 
 
 
 
 
 

 
 

 
 



 

 
 
 
 
 
 
 
 
 

 
 

 

 

Installation view of ‘Trace of Gaze’ 

 

 
 
 
 
 
 
 

 
 

 
 



 

 
 
 
 
 
 
 
 
 

 
 

 

 

Installation view of ‘Trace of Gaze’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저작권 정보와 조현화랑 제공을 정확히 명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이미지는 전시기간 내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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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10-3550-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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